
일본 방적의 강점 살려 건강ㆍ쾌적 소재 적극 개발 

일본의 방적 업계에서는 건강ㆍ쾌적 등을 주제(主題)로 하는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방적이 세계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의 하나

가 기능 소재의 개발력인데, 지금도 그 기술과 노하우를 살린 신상품이 연달

아 발표되고 있다. 의료(衣料)용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개발로 추진

되고 있다. 

최근에는 조류 인플루엔자(鳥類 influenza) 등의 위루스(virus ;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를 홍보하는 소재 개발이 돋보인다. 닛신보, 다이와보, 시끼보, 후

지보 등에 의하여 개발된 소재들이 있으며, 효과에 대한 데이터도 모두 갖추

고 있다. 이들은 그 동안의 기능 소재가 자랑하는 의료 용도뿐만 아니라 메

디컬(medical)이나 각종 자재(資材) 등의 폭넓은 분야로 개발될 예정이며, 

2006년의 추동절의 동향이 주목된다. 또한 아직도 원기가 좋은 실버(silver) 

세대 등의 건강이 시장에서 키워드(key word)가 될 것 같은데 기대하고 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건강을 홍보하는 상품

이 발표되고 있다. 면방적의 이 분야에 관한 소재 개발 상황을 소개한다. 

 ◎ 시끼보 - 세탁에 잘 견디는 항(抗)위루스 소재 개발 

시끼보는 건강쾌복(健康快服)을 콘셉트(concept)로, 사람에게 부드럽고 건강

하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

서도 항균방취(抗菌防臭) 가공 “논스탁”과 제균(制菌) 가공 “노모스”를 판매

하고 있는데, 이들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항위루스 가공 소재 “풀

텍트”를 새로 개발하였다. 



“풀텍트”는 안전성이 좋은 유기계(有機系) 항위루스제를 섬유에 가교결합

한 소재이다. “논스탁”이나 “노모스”의 기술을 살려 항위루스제와 가교제(架

橋劑)를 적절하게 선정하여 가장 적합하게 짜맞추어 우수한 기능성과 세탁 

내구성을 갖도록 만들었다. 소재의 특성은  ① 조류 인플루엔자 위루스에 대

한 항위루스 효과가 있으면서, 세탁 내구성이 뛰어나다  ② 항위루스 효과가 

빨리 나타나서 좋다  ③ 경구독성(經口毒性), 피부 자극성 등의 안정성은 충

분히 확인되었다. 후가공(後加工)이므로 유연한 소재로 대응할 수가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효과에 대하여는 독립행정법인(獨立行政法人) 농약ㆍ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

기구(農藥 食品産業技術綜合硏究機構ㆍ )와 동물위생연구소(動物衛生硏究所)와

의 공동 연구로, 세탁 50번 후에도 섬유에 붙은 조류 인플루엔자 위루스의 

감염가(感染價)를 99.9% 이상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2007년 춘하절 상품부터 계사 작업용(鷄舍作業用) 유니폼, 식품 산업용 백

의(白衣), 마스크, 필터(filter), 학동(學童)용 제복, 파자마, 폴로 셔츠, 오리털 

이불잇, 이불 카바, 베개 카바, 타월, 의료용 백의( 療白衣医 ) 등의 분야로 판

매를 시작할 것이다. 

 ◎ 다이쇼방적 - 실크 혼방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얻어 

다이쇼(大正) 방적은 가볍고, 코튼의 흡습성(吸濕性)이 살아있는 소재를 기

본으로 하여 추진하는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 ; 有機綿)에 울(wool)이나 캐

시미어(cashmere), 실크의 3가지 섬유를 혼방함으로써, 환경이나 건강에 적합

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환경에 유익한 오거닉 코튼에, 구라보의 환경배려형(環境配慮型) 울 “에코



워시”나 캐시미어를 혼방함으로써 가볍고, 옷 입은 사람이 릴렉스(relax)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크를 혼방함으로써 사람

에게 해로운 자외선 차단(紫外線遮斷)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크 안에 

들어 있는 피브로인(fibroin)이 사람에게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것에 되

자, 야잠사(野蠶絲)의 일종으로서 천연(天然)의 다공질(多孔質)인 터사 실크

(tussah silk ; 작잠사)의 솜을 오거닉 코튼에 혼방함으로써, 환경과 건강에 좋

은 소재를 만들어냈다. 이미 오거닉 코튼과 실크ㆍ캐시미어 혼방으로 상품화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유명 브랜드에서 채용하였다. 

또한 코튼도 손으로 딴 완숙면(完熟綿)만을 사용하는 등 소재로부터 다르

게 한다며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다이와보노이 - 노화 방지하는 백금 나노콜로이드 가공 소재 개발 

다이와보노이는 2007년 춘하절용 신상품으로써, 활성 산소(活性酸素)를 분

해하는 기능이 있는 백금(白金 ; platina)을 나노(nano) 수준으로 극세입자화(極

細粒子化 ; nano-colloid)하여, 생지에 먹인 기능 가공 소재 “플라티나 엘리트

(Platina-elite)”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백금 나노콜로이드는, 노화(老化)의 원

인이 되고 있다는 활성 산소를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여, 화장품이나 서

플리먼트(supplement ; 영양 보조품)로서 상품화되어 있는데, 섬유 소재로서는, 

이 회사가 일찍이 상품화하였다.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에 의한 자체 시험에

서 활성 산소의 분해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미용에 관한 기능 소재에서는 “코엔자임(Coenzyme) Q10”으로 개발된 “비타

(Vita) Q10”을 히트시켰는데, “플라티나 엘리트”도 파자마, 셔츠, 팬츠, 이불잇 



등의 용도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 계획은 초년도에 3억엔, 2차년도에는 5억엔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능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2006년 봄에 데뷰한 밀크 프로테인

(milk protein)을 이겨 넣은 레이온을 면과 믹스한 것이 “밀크 크라운”이다. 촉

촉하면서 유연한 촉감, 흡습성(吸濕性) 등의 기능으로 침구(寢具)나 내의에 

적합하다. 촉감과 기능뿐만 아니라, 원료가 되는 탈지분유(脫脂粉乳)의 유효 

이용이나 환경부하 저감(環境負荷低減)과 같은 에콜로지컬(ecological ; 생태학

적인)한 측면도 있다. 

이들의 소재는 광고 규제에서 건강상의 효능을 주장하기 어려우나 이미지 

업(image up ; 인상을 좋게 하는) 상품으로서 용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후지보 -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효과 

후지보는 건강을 중요시한 소재로서 “V-up”, “키토폴리”, “슬리미슈” 등을 

상품화하고 있다. 

“V-up”은 섬유에, 비타민 C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인 전구체(前驅体)인 프

로비타민(provitamin)을 가공한 소재로서 안정적(安定的)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이 소재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면 피부로 프로비타민이 흡수되어 

체내 효소(酵素)의 작용으로 비타민 C로 바뀐다. 주된 용도는 이너, 드레스 

셔츠, 타월, 침장품 등인데, 최근에는 마스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마스크

는 후지보 그룹 내의 후지 케미 클로스를 통하여 의료( 療医 ) 분야에 판매하

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루스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데이터도 다 잡아놓

고 있다고 한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비타민 E도 추가한 “V-up C+E”도 갖

추고 있다. 



“키토폴리”는 게나 새우 등의 껍질에 들어 있는 키토산을 레이온에 이겨 

넣은 소재로서 보습성(保濕性), 흡습성(吸濕性), 항균성(抗菌性) 등이 특징이

며, 속옷, 침장품, 일반 의료(衣料) 등의 분야로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

징 있는 독자적인 소재로서 해외로부터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슬리미슈”는 지방분해효소(脂肪分解酵素)의 작용을 활발하게 한다는 “해

조엑스(海藻extract)”를 섬유에 가공한 소재로서, 이 소재로 만든 옷을 입으면, 

유효성분(有 成分効 )이 피지(皮脂 ;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 등의 지분(脂分)이

나 땀과 마찰 등으로 녹아나와 효과가 나타난다. 용도는 스포츠 의료(衣料)나 

부인 이너 등으로 후지보 어패럴이 판매하고 있는 “BVD 레이디스”로도 호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 


